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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문법

1. –밖에

2. –(이)라고 하다

3. –게 되다

4. -(으)ㄹ 생각이다



1.밖에 = ‘chỉ, mỗi, ngoài ra…không còn’
1.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는 경우 그 수량이 생각보다 작거나 

적음을 나타낸다.

2. 일반명사에 붙는 경우 그것 외에 선택할 다른 것이 없음을 

나타낸다.

🡪 ‘밖에’ 뒤에는 ‘없다, 모르다, 안, 못’과 같은 부정형이 

온다.



1.밖에 = ‘chỉ, mỗi, ngoài ra…không còn’

시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.

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.

이번 시험에서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.

A: 볼펜 좀 빌려 주세요.

B: 저도 볼펜이 하나밖에 없어요. 미안해요.



1.밖에 = ‘chỉ, mỗi, ngoài ra…không còn’

A: 왜 그렇게 안 먹어요?.

B: 긴장이 돼서 조금밖에 못 먹겠어요.

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.

어제 주 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.

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어요.

그 사람은 일밖에 모릅니다.



2.N(이)라고 하다 = ‘là, gọi là’

- 의미: 명사 뒤에 붙어 사람, 물건을 소개할 때 사용한다.

-활용법:

의사 🡪 의사라고 합니다

김수진 🡪 김수진이라고 해요.

사무실 🡪 사무실이라고 해요.



2.N(이)라고 하다 = ‘là, gọi là’
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흐엉이라고 합니다.

이 사람은 제 친구 조민재라고 해요.

‘전공을 베트남 말로 ‘쭈우엔 응안’이라고 해요.

A: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해요?

B: ‘지하철’이라고 해요.



2.N(이)라고 하다 = ‘là, gọi là’

A: 유진 씨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?.

B: ‘한국상사’라고 하는 회사예요.

A: 안녕하세요? 저는 아키라라고 합니다.

B: 저는 라타란입니다. 친구들은 저를 탄이라고 부릅니다.



3. A/V게 되다 = ‘được, bị, trở nên’

🡪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나 동작의 

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🡪 동기나 계기를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.



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.

컴퓨터게임을 시작하면 계속하게 돼요.

건강이 나빠져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.

A: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?

B: 지난달부터 하게 됐어요.

3. A/V게 되다 = ‘được, bị, trở nên’



A: 풍 씨는 김치를 잘 먹어요?

B: 네, 처음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잘 먹게 됐어요.

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 하게 됐어요.

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를 사귀면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됩니다.

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학과에 지원하게 됐어요.

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.

3. A/V게 되다 = ‘được, bị, trở nên’



4. V(으)ㄹ 생각이다 = ‘có ý định, 
muốn,…’

� 동사에 붙어 화자의 계획, 의도, 목적을 

나타낸다.

� 활용법:

일하다 🡪 일할 생각이에요.

받다 🡪 받을 생각입니다.

살다 🡪 살 생각이었어요.



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갈 생각이에요.

수업 후에 점심을 먹을 생각이에요.

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인데 조안 좀 해 주세요.

A: 이번에 무슨 수업을 들을 거예요?

B: 한국의 현대 문화 수업을 들을 생각이에요.

4. V(으)ㄹ 생각이다 = ‘có ý định, 
muốn,…’



A: 졸업 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?

B: 저는 부모님 일을 도울 생각이에요.

다음 주에 할 회의가 많으니까 제 약속은 다른 날로 미룰 생각이에요.

이번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해외 여행 갈 생각이에요.

4. V(으)ㄹ 생각이다 = ‘có ý định, 
muốn,…’


